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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이상을당해상가집을갔는데, 스님이목탁을치며염불을하시더군요. 그

런데스님께서죽은사람을위해염불해주는것을‘시다림’이라고하더라고요. ‘시다

림’이무슨말인가요? (궁금이)

답1 : 타인으로부터곤욕을치르거나괴로움을받는것을“시달림을받는다”“시달림을당

한다”라고말합니다. 일은남이벌려놓고시달림은엉뚱한사람이받는때가많죠. 우리주변

에서흔히쓰이는‘시달림’이란단어는불교의‘시다림(尸陀林)’에서시원됐습니다. 

시다림은범어의시타바나(Sitavana)를음역한것으로, 범어시타는‘차가운(寒)’의의미이

고바나는숲(林)의의미여서한림(寒林)이라고번역해쓰기도합니다. 

<사분율(四分�)>에따르면, 시타바나는중인도의마갈타국왕사성북쪽에있는숲이었습

니다. 이숲은요즘말로공동묘지로성중에사람이죽으면이숲시타바나(시다림)에버려졌습

니다. 따라서시다림은공포의장소였으며질병이무성한곳이었죠. 

후일나라에서이시다림에악성죄인들을추방시켜살게했다고합니다. <사분율>에등장

하는시다림은고행의장소로자주택한생매장터입니다.(저승사자)

답2 : 요즈음우리나라불가에서는사망한사람을위해염불하고축원하고때로설법하는

것을‘시다림법문’이라고합니다. 시다림은사람이죽어염습(�襲)을하기전과염습이후

발인(發靷), 발인에서화장, 화장에서매장까지로구분됩니다. 

사람이죽은직후일경우스님은오방례(五方禮)를합니다. 오방례란동서남북중앙의다섯

방위에계신부처님께예배드리는절차입니다. 오방례가끝나면‘무상게(無常偈)’를독송해

생사무상의원인과결과를밝힘으로써가신이는물론상주들의마음을생사초월단계로승

화시켜주지요. (불타)

답3 : 보통스님들은장의절차구비구비에법문을해줍니다. 이를통틀어시다림이라고합

니다. 장의시다림이얼마나힘들었으면오늘사람들은고통스러운일을“시다림을받는다”고

표현했을까요. 따라서시다림은공동묘지의공포와죽음직후의슬픔을중생의생사초월을

위한큰법문으로승화시킨숭고한뜻입니다. (스님)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네티즌교리문답’코너가있습니다. 

시다림이 무엇입니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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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담법회(      潭法會; ?~?):  남악문하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의제자.

1.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늘어

놓아 한 편의 작품으

로 만든 것 6. 가을걷이 후에 논밭에

떨어져 있는 곡식의 이삭, 어떤 일의

뒷이야기를비유하는말7. 충북대청

댐 부근의 대통령 전용별장 8. ‘형설

지공’에 등장하는 곤충 9. 열녀를 기

리기 위해 세운 정문(旌門) 10. 외관

상 오징어와 비슷한 어류로 화살꼴뚜

기라고도 불림 11. 실학자 연암(燕巖)

박지원의중국기행문집.

1. 육자대명왕진언 2. 합판, 얇은 판자, 글라스, 메탈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길고 평평

한 활면을 구두나 장화에 붙인 것, 또는 이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겨울 스포츠 3. 열은 열

로써 다스린다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4. 어떤 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고집하는어리석음을비유하는말5. 차가운공기.

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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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교는 선의 표어입니다. 그것이 혜능 이

래의 유구한 전통입니다. 서로 표현은 다르

고, 스타일은달랐지만, 그들이전하고자하

는소식은부절(符節)처럼, 꼭같았습니다. 

오늘은 그 증거 하나로 마조(馬祖道一,

709~788)의 즉심즉불(卽心卽佛)을 짚어보

겠습니다. 

즉심즉불은“네가 곧 부처이다”라는 말

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라면, 그럼 다시

부처를 운운할 필요가 없겠지요. 말이란 우

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얻기 위해서, 혹

은 피하거나 떨치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말

입니다. 

기와를갈아거울을만든다

마조는 스스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부

처가‘되려고’기웃거릴 점교(漸敎)의 부류

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정문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것이 심즉시불(心卽是佛) 혹

은즉심즉불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이표어대로만일내가부

처라면, 이제 부처의 이름은 별 의미가 없

어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부처로서 살아

가는 일일 것이니, 더 이상 부처니 중생이

니 따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불

시불(心�是佛)은 어느덧 비심비불(非心非

佛)이 되었습니다. 두 언사는 결국, 같은 말

입니다. 이소식을<금강경>은이렇게전하

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말하는 진리

는진리가아니다. 그래서진리라고한다.”

마조에게 이 돈교의 역설을 알려준 사람

은 육조 혜능의 5대 제자 가운데 하나인 남

악 회양(南嶽懷讓, 677~744)이었습니다.

남악은 첫 눈에 그가 범상치 않은 그릇임을

알고, 이렇게떠보았습니다.  

“자네지금무얼하고있나.”“보시다시피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좌선은 해서 무엇

하려는가.”마조는의외라는듯고개를들며

이렇게대답했습니다. “부처가되려구요.”

다음 날 남악은 마조의 선방 앞에서 기와

를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대는 소

리에 눈을 뜬 마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얼 하고 계십니까.”“보시다시피 기와를

갈고 있지.”“뭐하시려고요.”“거울을 만들

려네.”마조는 크게 웃으며, “원, 농담도. 기

와를갈아어떻게거울을만듭니까.”남악은

마조의말을잡아채듯말했습니다. “그렇지.

기와를 갈아 거울이 안 된다면 퍼질러 앉은

좌선으로 어떻게 부처를 기약하는가.”쇠망

치로 맞은 듯 얼얼한 마조가 남악에게 가르

침을 청하자, 남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레가 안 간다면 소를 쳐야 하는가, 바퀴

를 쳐야 하는가.”마조는 대꾸할 말이 없었

습니다. 남악이따끔하게일렀습니다. “좌선

이라고앉은부처공부를하고있는데, 참된

원리는 앉거나 누움에 걸리지 않고, 궁극의

자리는일정한틀이없다. 너의따지고가리

는마음, 취하고버리는태도로하여부처가

질식하고있음을왜모른단말이냐.”

부처의목을조르다

물론, 좌선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외

물의 유혹과 침탈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

한 불교의 기초수련입니다. 남악이 이 수련

의 효과와 의미를 전면 부정했다고는 생각

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초일 뿐, 궁

극은아닙니다. 선의운명을걸머쥐고‘천하

를 짓밟을 천리마’라면, 그 기초를 넘어서

다른 차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남악은 정형

화된 자세로 부처를 이루리라던 마조를 위

해 최상승(最上乘)의 법문, 즉 혜능 이래의

돈오(頓悟)의법문을들려주었던것입니다.  

“엄격한 생활과 소승적 명상이 해탈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깨달음은 점

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수행의 단계와

과지(果地)의 점차(漸次)를 설하는 방편론

은 궁극의 깨달음을 오히려 방해한다. 부처

와 중생 사이, 그리고 깨달음과 미혹 사이

의 거리는 기실 아주 가깝다. 현실이 곧 궁

극이고, 네가 곧 부처이다(卽心是佛). 지금

네가 그 본원의 걸림 없는 세계를 네 스스

로 흩트리고 있지 아니하냐. 너의 가리고

따지는 마음, 취하고 버리는 태도로 하여,

그리고 그 분별로 인한 종종의 장애로 하여

부처의걸음이뒤뚱거리고있다.”

이 말에 마조의 눈이 문득 열렸습니다.

그는 진정 자신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에누리없이수긍했던것입니다. 

돈교의 깨달음이란 결국 깨달을 것이 없

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이른

바 깨달음이란 것을 얻고 나서는, 한 바탕

배꼽을 잡으며, “소 위에 타고 앉아 소를 찾

고 있었네.”라며 자신의 그동안의 어리석

음을탓하지들않습니까. 

깨달음은없다

깨달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는 다만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법(佛

法)은아무것도아닙니다. 

정말 싱겁기 그지없습니다. 조주(趙州)는

학인이 부처의 진리를 물을라치면, “차나

한잔 들지(喫茶去)”라고 권했습니다. 여기

엔 아무런 신비적인 낌새가 없습니다. 그것

은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싱

거운(?) 이 진리에 범신론적 억지나 무리한

형이상학을 읽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

다. 그렇지만그유혹을경계하십시오. 선은

아무것도 아닌데, 더구나 신학이나 형이상

학은선(禪)의소식과십만팔천리입니다. 

선은 불교를‘심각하게’말하는 것을 무

엇보다 경계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종교의

창시자에게‘똥 닦는 막대기’라는 불경(不

敬)을 서슴지 않겠습니까. 단하(丹霞天然

738-824)는 춥다고 법당의 목불(木佛)을

도끼로 쪼개 캠프파이어를 해 버렸습니다.

놀란 주지가 억장이 막혀 발을 구르자 태연

히, “우리 부처님 사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라면서 재를 뒤적였습니다. 목

불에 무슨 사리냐고 어이없어하자, 단하는

“사리가 없다면 부처님이 아니지”라며 쏘

아붙였습니다. 

하여, 초자연적 실재란 없고, 초월적 깨

달음이란 것도 헛소리입니다. 지금 여기 있

는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實際)를 아무런

두려움이나 공포 없이, 욕망의 흔적과 조바

심 없이 관(觀)할 수 있을 때, 그곳이 곧 구

원이고 법계(法界)입니다. 진리란 피곤하면

눕고 졸리면 자는 것일 뿐, 이밖에 무슨 특

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지은 업(業)이

마음의 창고(如來藏)에 아무런 찌꺼기나 흔

적(種子)을 남기지 않고 또 내일 다가올 일

을 걱정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다름

아닌부처입니다. 

마조도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道)

는 굳이 닦아 익힐 필요가 없다. 다만 오염

시키지만 않으면 된다. 무엇을 오염이라 하

는가. 생사(生死)를 의식하여 조작하고 선

택하는 일체가 그것이다. 도(道)와 곧바로

만나고 싶은가. 평상의 마음이 바로 도이니

라(平常心是道). 무엇을 일러 평상심이라

하는가. 인위적 조작과 주관적 가치판단이

없고, 의도적 선택이 없는 것, 사물에 대한

고착이나 방기가 없고, 진리에 대한 환상도

없는 바로 그곳을 가리킨다! 경전에 말하

지 않았던가. 범부의 행(行)도 아니고 성인

의 행도 아닌 것, 그것이 보살행이라고. 다

만 이렇게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 상황

에 따라 응접해 나가는 것이 바로 도(道)이

고그세계가바로법계(法界)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처가‘되려고’기웃거리지 마라

마조의 즉심즉불(卽心卽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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